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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주의 융자정책을 견지하다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자 큰 손실을 입은 경우가 일본과 이 남가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담보 위주로 융자하는 은행은 전당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담보위주의 융자정책을 쓰지 않아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한 한 은행가의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동포사회에서 잘 알려진 은행가의 경험담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두개의 은행에서 행장으로 일을 했고 자기가 경영의 책임을 맡았던 은행들의 눈부신 성장을 성취시킨 후에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가 찾아 왔습니다. 가진 자기 자본은 별로 없는데 그는 트럭을 사서 운송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방문객이 어떤 서류를 가져왔는지 또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릅니다만 그 는 행장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담보도 없는 그가 성공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것입니다. 동포사회에서 은행업무라고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행장인지라 감언이설이나 허황한 약속에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융자를 신청한 분의 사업계획은 이 베터런 행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창업자에게 6만여 달러의 융자를 주자고 행장이 제안을 하자 부하 직원들이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담보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융자를 줄 수 있겠느냐는 부하 직원들을 설득시켜서 그 은행은 융자를 해주었고 그 융자금으로 그 창업자는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창업의 날짜나 그 업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은행가의 말에 의하면 그 운송업체는 지금 크게 성장을 하여 연매출 3천만 달러를 초과했고 직원수만 해도 근 4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창업주가 처음 은행을 방문했을 때 담보도 없는 그의 초라한 모습으로 판단을 해서 융자를 해주지 않았으면 그런 성공적인 기업을 탄생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은행가는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은행가는 “그 사장님이 지금도 아침 4시반에 출근을 합니다.” 라는 부연 설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포은행들은 담보위주로부터 성공의 가능성을 위주로 하는 은행정책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변화를 과감히 실행에 옮겨서 좋은 결과를 보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분석하는 일은 수년 전에 비하여 큰 발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 웨어도 개발이 되었고 요즘 경영학 석사과정에서는 각종 리스크 분석법을 가르칩니다.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은 위험할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에는 큰 관심을 기우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리스크를 잘 분석해서 낙관적, 현실적, 그리고 보수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빙성 있게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융자를 거절할 은행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포은행들에게 극도의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동포들의 땀으로 모은 씨앗 자금으로 시작한 십여 개의 동포은행들이 나름대로 추진역할을 잘하여 미국내의 동포들이 사업적으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백만 장자와 억만 장자들을 상당수 배출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거들 떠 보지도 않던 한인사회에 주류사회의 정치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인동포들의 정치적인 도움과 자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로스 안젤스에서 가장 고급빌딩이 많은 윌셔가의 고층 건물들 중에서 30%가 한인동포들의 손에 넘어 갔다는 주류 사회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동포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은 담보위주의 은행 정책에서 가능성위주의 은행정책으로 변해하는 동포은행들의 공이 지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인 동포 은행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  

